
실리콘 나노선의 광물분해 반응을 통한
수소발생 개념도

태양에너지를 수소에너지로…
명지대 황성필 교수팀, 실리콘 나노선 이용 … 수소에너지 활용

태양에너지를 수소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명지대 화학과 황성필 교수팀이 물을 분해하면 수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햇빛과

실리콘(Silicone) 나노선을 이용해 태양에너지를 수소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데 성공했다고 12월25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100㎚ 두께의 나노선이 수직으로 밀집된 구조로

실리콘웨이퍼를 만들어 물에 담근 후 햇빛을 쬐인 결과 기존

의 평평한 실리콘웨이퍼에 비해 수소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증

가했으며, 수소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리콘 나노선 구

조물 위에 소량의 백금 나노입자를 제작해 촉매제로 이용했다

고 밝혔다.

그동안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연구들은 태양전지 패널로 전

력을 생산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으나 야간에는 발전이 불가

능하고 날씨와 계절에 따른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원으

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실리콘 나노선과 물을 활용한 방법은 에너지의 보

관과 운반이 용이해져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쉽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성필 교수는 “실리콘 나노선이 수직으로 밀집된 구조에서

는 전자 소실량이 적다”며 “나노구조가 빛의 파장보다 작아 빛이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양이 극대화됐

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반도체시설을 활용해 광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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